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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영향 변인을 도출하고, 변인 간의 관계에 대

한 최적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설정한 4개의 가설모형에 대한 적합성을 분석하

고, 최적 모델을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학업성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탐

색하였다. G도 초등학교 4, 5, 6학년생 426명을 대상으로 하여 기말고사 성적을 학업성취도로 삼았고, 아

동이 응답한 질문지 조사를 통해 부모자녀관계, 자아강도, 학교생활적응,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측정하였다. 

SPSS 21.0, AMOS 21.0 프로그램으로 Cronbach's α 계수, 왜도와 첨도를 구하고,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 확

인적 요인분석, χ2 차이검증, 구조회귀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의 

긍정적 지지와 지원이 많을수록 아동의 자아강도가 강하고, 학교생활적응, 자기조절학습능력, 학업성취 

수준도 모두 높았다. 둘째, 아동의 자아강도가 강할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고, 학교생활적응을 잘할수

록, 자기조절학습능력,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았다. 셋째, 부모자녀관계를 예측변인으로, 아동의 자아강도

와 학교생활적응,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매개변인으로, 학업성취를 결과변인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은 모든 

경로가 유의하고 모형적합도도 양호하였다. 결론적으로,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는 아동의 자아강도, 학교

생활적응, 자기조절학습능력을 거쳐 학업성취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업성취에 직접

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므로, 두 변인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주요어 : 부모자녀관계, 자아강도, 학교생활적응, 자기조절학습능력, 학업성취, 구조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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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에게는 발달단계에 따른 발달과업이 있

고 이를 성취한 정도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에 차이가 생긴다. 성인의 행복에 직업

성취도가 의미 있는 변인인(박영신, 김의철, 

2009) 것처럼, 학령기 아동에게는 학업성취가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인 토양이 이러한 인식

에 작용한다. 가정과 학교에서 학업성취를 크

게 강조하면서 이 변인은 아동, 청소년의 행

복감뿐만 아니라, 불행으로도 이어지곤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수준은 세계적

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학업스트레스도 매우 

높은 실정이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아동기에서 초기 

청소년기로 전환하는 시기로 사춘기가 시작되

며 발달 관련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이 시기

에는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측면에서 급격

하고 동시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유안진, 

한유진, 김진경, 2002; Brenner, 1984). 더구나 

요즘의 초등학생들은 이러한 발달 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도 과열된 입시경쟁의 부

담도 일찍 떠안게 되어 학업성취에 대한 스트

레스도 매우 높다(김경숙, 2003; 조윤주, 201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에서 응답자의 

69.3%가 학업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여(김영지, 김경준, 최윤호, 유설희, 

2013) 초등학생들에게도 학업이 스트레스의 

주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학업 스트레스와 학

업성취도 간에는 부적 상관이 보고된다(구경

호, 김석우, 2014; 김용래, 김태은, 2004; 양애

경, 조호제, 2009; 정주영, 2010; 조한익, 손선

경, 2011; Solomon, 2013; Talib & Zia-ur-rehman, 

2012). 이는 어릴 때부터 학업성취가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음을 보여준

다. 아동기에서 초기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초

등학교 고학년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밝힌다면 이들의 행

복을 증진하고, 가정과 학교에서의 지도에 도

움이 될 것이다.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매우 다양

하게 탐색되어 왔다. 즉, 학업성취는 지능이나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

라, 수업관련 변인, 개인적 환경 변인, 교육적 

환경 변인 등의 영향을 받는다. 초기 청소년

기의 학업성취는 개인 내적 요인과 개인 외적 

요인, 외부 환경적 요인에 따라 변이가 크므

로(Fujita & Diener, 2005) 이들의 학업성취에 대

해 탐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오숙영(2012)은 가정환경, 

학습환경, 교사 변수, 학생 개인의 인지능력과 

정서능력 등을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변인

으로 꼽았다.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크게 학습

자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으로 나누어 보면, 

먼저 개인 요인으로는 지능, 자아존중감, 안

녕감, 스트레스 수준, 학습동기 등이 있다(김

선숙, 고미선, 2007; 이숙정, 2006; Gabre & 

Kumer, 2012; Kumari & Radhakanta, 2012). 이는 

학습자와 관련되는 내적인 요소들을 아동이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학업성취가 달라지는지

를 살펴본 것이다. 그리고 환경 요인으로는 

부모-자녀관계, 가족배경,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 교사 애착, 교사 능력, 학습 집단 및 학

급분위기, 학습풍토, 학교문화 등이 있다(구인

회, 2003; 양애경, 조호제, 2009; Israel, Beauli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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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tless, 2001).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입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환경적, 심

리적, 사회적, 인지적 변인을 골고루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

아동을 둘러싼 대표적 환경 변인으로는 부

모와의 관계를 들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부

모자녀관계가 다양한 변인들과 함께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절대적 영향을 보여주었다

(김지자, 김인아, 안현미, 2001; 장신재, 양혜원, 

2007; Culp, Schadle, Robinson, & Culp, 2000; 

Harris, 2002; Mantzicopoulos, 2003; Rosenzweig, 

2000). 아동은 부모와 최초로 관계를 맺고 상

호작용함으로써 사랑과 애착을 경험하고, 가

치관을 내면화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므로, 부모

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아동이 스

스로 지각하는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것

이 중요하다.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와의 관계

보다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

는가에 따라 아동의 자아수용이 달라지고 다

른 변인들에 더 직접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부모가 인식한 부모자녀관계는 자녀의 

인식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부

모자녀관계는 아동이 학습을 할 수 있는 분위

기를 조성해주는 환경적 변인이므로, 다른 매

개변인들을 통해 아동의 학업성취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아래에

서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측면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아동의 학업성취와 연결시킬 수 있는 

매개변인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견

고한 자아강도 발달과 관련이 있다(Culp et al., 

2000; Harris, 2002). 자아강도란 자아의 통합적 

기능의 세기를 말한다. 자아강도가 강할수록 

고유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

게 되어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고 

현실에 보다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김세영, 최나야, 2013). 자아강도는 학교생활

적응(문은식, 2015; 성선진, 2010; 이정윤, 이경

아, 2004; 장신재, 양혜원, 2007; 조성희, 김희

수, 2016; Freeman, 2002; Harrison & Newirth, 

1990; Markstrom & Marshall, 2007; Shaw, 

Keenan, & Vondra, 1994), 학업동기(정미라, 장

영숙, 김순규, 2011), 자기조절능력(임선아, 

2013a; 정미경, 2008), 또래관계 형성(조성희, 

김희수, 2016) 등 학업과 일상 적응은 물론 

성인기 이후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문은식, 

강승호, 2008; 성선진, 2010; Freeman, 2002; 

Harrison & Newirth, 1990; Markstrom & 

Marshall, 2007; Shaw, Keenan, & Vondra, 1994). 

따라서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자아강도를 통

해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부모와 친밀하고 편안한 관계를 

형성하고 부모를 존경하며 본받고자 하는 아

동일수록 학교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한다(이정

윤, 이경아, 2004; 장신재, 양혜원, 2007). 학교

생활적응이란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학교에서 겪는 모든 생

활에서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송미령, 2005). 아동에게 학교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부모 이외의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 여러 가지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학습의 장이다(민동

일, 2007). 즉,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폭넓은 

인간관계와 다양한 사건을 통해 성장함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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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사회적 변인이다. 학교생활적응은 이

후 성인기의 사회생활적응력을 높이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다(고성희, 임성택, 

2010; Bahwell, Newcomb, & Bulowski, 1998). 학

교에서의 생활 자체에 잘 적응한 아동이 학업

성취에서도 우수한 경우가 대부분으로(김용래, 

김태은, 2004; 성미향, 2006; 임선아, 2013a; 조

한익, 2012; 2014; Chemers, Hu, & Garcia, 2001) 

본 연구에서는 역시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통해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지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인지적 

변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김지자, 김인아, 

안현미(2001)는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자기조

절능력과 관련됨을 보고하였다. 자기조절학습

능력은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큰 설명력을 보

이는 인지적, 정의적 요인으로, 학습자가 학습 

활동의 주인이 되어 학습 목표와 학습 동기를 

진단하고, 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관리하며, 학습의 모든 과정에서 의사 결정과 

행위의 주체가 되는 능력을 의미한다(정미경, 

2008).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습과정에서 학습

자의 적극적인 태도와 책임성을 강조하는 개

념인데, 학생의 이러한 능력은 학교교육 이전

에 가정교육에서 그 바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김지자, 김인아, 안현미, 2001). 자기조

절학습능력이 있는 아동은 학교생활에 잘 적

응하게 되고(강은영, 2008; 윤채영, 이종화, 김

정섭, 2011; 이명조, 김소아, 2009), 자기조절학

습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아동이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를 보인다(박현정, 2005; 양명희, 황정

규, 2002; 오숙영, 2012; 이명조, 이소아, 2009; 

Pinitrich & Groot, 1990).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거쳐 학업성취로 이어지는 모형의 설계를 이

론적으로 뒷받침해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초등학

교 아동의 건강한 자아발달과 원만한 학교생

활적응 및 우수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가정에

서부터 비롯되며, 부모자녀관계가 좋을수록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달할 수 있음을 예측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변인을 거쳐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가

능성이 매우 높다.

학업성취 관련 연구들은 주로 중․고생 또

는 대학생에 집중되어 왔지만, 아동의 행복과 

이른 시기부터의 교육적 지원을 위하여 초등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학업성취

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부모자녀관계, 자

아강도, 학교생활적응,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포

함한 여러 변인들과의 관계를 단편적으로만 

살펴보았다. 다양한 변인들이 모두 영향을 미

치는지, 인과적 관계 속에 경로가 존재하는지

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환경적,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변인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재확인

하고, 특히 가설로서의 모형 비교를 통해 가

장 합당한 경로모형을 찾아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경험적 정보가 부족한 초등

학교 아동의 부모자녀관계, 자아강도, 학교생

활적응, 자기조절학습능력, 학업성취를 살펴보

고, 이 변인들 간에 어떤 구조적 관계가 있는

지 알아냄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

을 위해 어떠한 양육 및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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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가설 선행연구
모형

1 2 3 4

H1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부

모자녀관계는 자아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임선아(2013a), 임선아(2013b), 

황성동, 박은혜(2010),

Culp, Schadle, Robinson, & Culp(2000) Harris(2002), 

○ ○ ○ ○

H2

초등학생의 부모자녀관

계는 학교생활적응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이정윤, 이경아(2004), 장신재, 양혜원(2007),

조성희, 김희수(2016), 황성동, 박은혜(2010), 

Freeman(2002), Harrison & Newirth(1990),

Markstrom & Marshall(2007),

Shaw, Keenan, & Vondra(1994)

○ ○ ○ ○

H3

초등학생의 부모자녀관

계는 자기조절학습능력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지자, 김인아, 안현미(2001),

박영태, 현정숙(1997)
○ ○ ○ ×

H4

초등학생의 긍정적 부모

자녀관계는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김지자, 김인아, 안현미(2001), 장신재, 양혜원(2007), 

Colemen(1988), Colemen(1990),

Culp, Schadle, Robinson, & Culp(2000), Harris(2002), 

Mantzicopoulos(2003), Rosenzweig(2000)

○ × × ×

H5

초등학생의 자아강도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도금혜(2008), 이정윤, 이경아(2004), Freeman(2002), 

Harrison & Newirth(1990), Markstrom & Marshall(2007), 

Shaw, Keenan, & Vondra(1994)

○ ○ ○ ○

H6

초등학생의 자아강도는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임선아(2013b), 주희진(2011), Zimmerman(1986) ○ ○ × ×

H7

초등학생의 자아강도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종운, 김효은(2012), 박영신 등(2000), 

박현진(2003), 이경화, 정혜영(2006), 조수정(2003)
○ × × ×

H8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

응은 자기조절학습능력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영환, 황신해(2013) ○ ○ ○ ○

H9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

응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광혁(2009), 김용래, 김태은(2004), 성미향(2006), 

이봉주, 김광혁(2009), 조한익(2012), 조한익(2014), 

Chemers, Hu, & Garcia(2001)

○ × × ×

H10

초등학생의 자기조절학

습능력은 학업성취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문병상(2009), 소연희(2011), 오금석(2003), 

임선아(2013a), 정미경(2008), 정정옥, 강문희(1996), 

주희진(2011), Pinitrich & Groot(1990), 

○ ○ ○ ○

표 1. 각 연구모형에 대한 연구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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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 및 문헌 검토를 통하여 가설적 

모형들을 구안하여 초등학생의 학업성취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설정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

를 기초로 하여 자아강도, 학교생활적응, 자기

조절학습능력을 매개변인, 학업성취를 종속변

인으로 설정하였다. 이 네 변인이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위에서 고찰한 것처럼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실증되었으므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모형화하여 확인할 필요

가 있다.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 기반한 구체적인 

가설적 경로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선행연

구결과들과 이론을 토대로 설정한 네 가지 가

설모형을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

래와 같다.

가설모형 1은 ‘부모자녀관계→자아강도’, 

‘부모자녀관계→학교생활적응’, ‘부모자녀관계

→자기조절학습능력’, ‘부모자녀관계→학업성

취’, ‘자아강도→학교생활적응’, ‘자아강도→자

기조절학습능력’, ‘자아강도→학업성취’, ‘학

교생활적응→자기조절학습능력’, ‘학교생활적

응→학업성취’, ‘자기조절학습능력→학업성취’ 

등의 경로를 설정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생

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는 자아강도, 학교생

활적응, 자기조절학습능력 변인을 통해 학업

성취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들(문병상, 2009; 이봉주, 김광혁, 2009; 임선아, 

2013a; 조한익, 2012, 주희진, 2011)을 토대로 

설정하였다. 가설모형 2는 ‘부모자녀관계→학

업성취’ 간, ‘자아강도→학업성취’, ‘학교생활

적응→학업성취’ 간의 경로를 삭제하여 학업

성취와 부모자녀관계, 자아강도, 학교생활적응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

그림 1. 가설모형 1 그림 2. 가설모형 2

그림 3. 가설모형 3 그림 4. 가설모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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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가설모형 3은 ‘부모자녀관계→학업성취’ 

간, ‘자아강도→학업성취’, ‘학교생활적응→학

업성취’, ‘자아강도→자기조절학습능력’ 간의 

경로를 삭제하여 부모자녀관계가 학업성취에, 

자아강도가 학업성취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학교생활적응이 학업성취에 직접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설모

형 4는 가설모형 3에서 ‘부모자녀관계→자기

조절학습능력’ 간의 경로를 삭제하여 부모자

녀관계가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학업성취에, 자

아강도가 학업성취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학

교생활적응이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네 가지 가설모형

은 그림 1～4와 다음과 같다.

이상의 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부모

자녀관계, 자아강도, 학교생활적응, 자기조절

학습능력, 학업성취 간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학교 고학년생이 지각

한 부모자녀관계, 자아강도, 학교생활적응, 자

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업성취 간의 관계모형들 

중 가장 적합한 모형은 어떠하며, 각 독립변

인들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영향

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경기도에 위치한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 

42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

하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는 자신의 행동이나 

마음의 상태를 스스로 진술하도록 하는 형태

로, 응답자가 문항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측정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행

동이나 마음 상태를 인지하고 표현할 수 있어

야 한다. 특히 자아기능에 대한 인식 및 평가

가 이루어지는 데 무리가 없는 시기는 만 8세, 

즉, 초등학교 3학년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안

현의, 박창규, 2006; Eccles, 1993; Harter, 1985). 

이에 따라 연구대상을 고학년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표 2와 같다. 6학

년 166명(39.0%), 4학년 134명(31.5%), 5학년 

126명(29.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학생 

209명(49.1%), 여학생 217명(50.9%)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2. 연구 도구

학업성취

학업성취 자료로 학생들의 1학기 기말고사 

점수를 활용하였다. 초등교육과정 학년별 성

취도 평가 과목을 적용하여 국어, 수학, 사회, 

과학 4개 과목 점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

와 학년별 시험문항 및 난이도 차이를 보정하

변인 구분 n(%)

성별
남 209(49.1)

여 217(50.9)

학년

4 134(31.5)

5 126(29.6)

6 166(39.0)

표 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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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성적 원점수를 백분위 점수로 변환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기조절학습능력

이재경(2000)의 ‘초등학생용 자기주도적 학

습력 검사’를 이진영(2013)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이재경의 검사는 양명희

(2000)가 개발한 ‘고등학생용 자기조절 측정도

구’를 초등학생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검사의 하위요인은 1, 2차로 구분되어, 인

지조절(인지전략, 메타인지), 동기조절(숙달목

적지향성, 자아효능감, 성취가치), 행동조절(행

동통제, 학업시간관리, 도움구하기)로 이루어

져있다. 4점 Likert식 척도로 된 47문항의 자기

보고식 검사로, 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인지조절 .88, 동기조절 .91, 행

동조절 .91, 전체 .94로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학교생활적응

이규미와 김명식(2008)이 개발한 척도를 은

선경(2009)이 수정․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

다. 이 질문지는 학교공부(학업유능감, 학업가

치), 학교친구(긍정적인 친구관계, 친구와의 상

호협조성), 학교교사(교사에 대한 호감, 친밀

감), 학교생활(질서와 규칙준수,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4개 차원, 총 8개의 하위요

인, 38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항상 그렇다’까지 자기보고

식 Likert식 4점 척도로, 총점이 높을수록 학교

적응 수준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학교적응

에 어려움을 경험함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학교공부 .82, 학교친구 .87, 학교교사 .91, 

학교생활 .88, 전체 .94로 높았다.

자아강도

김세영(2012)이 개발한 ‘아동 자아강도 척

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유능성(7문항), 

주도성( 7문항), 탄력성(6문항), 사회성(6문항)으

로 4개의 하위영역의 2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역시 자기 보고식 Likert식 4점 척도로, 총점

이 높을수록 자아강도가 강함을 의미하며, 

Cronbach's α는 유능성 .91, 주도성 .87, 탄력

성 .87, 사회성 .88, 전체 .95로 모두 높게 나

타났다.

부모자녀관계

이미경과 김성회(2011)가 개발한 초등학생용 

부모자녀관계 척도 중 긍정적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는 하위영역인 친밀․지지 10문항, 허

용․지원 4문항, 총 14문항을 사용하였다. 친

밀․지지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애정표현 및 

친밀한 행동을 하는 것과 부모와 자녀 간에 

언어적으로 주고받는 교류방식 및 정서적 지

지를 해주는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

각이고, 허용․지원은 아동이 원하는 것을 부

모가 잘 공급해주고 아동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말한다. 응답의 중간 집중 경향을 피

하기 위해 5점 척도를 4점 Likert식 척도로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긍정적 지원이 많고 부모-자녀관계가 좋은 것

으로 해석된다. Cronbach's α는 친밀․지지 .92, 

허용․지원 .79, 전체 .92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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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본 조사에 앞서 선정된 검사도구 척도의 문

항 내용이나 응답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그 

적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이 아

닌 각 학년 아동 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시 후 설문지의 문항에 대한 

이해, 문항 내용에서 의미가 모호한 문항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후 이해하기 어려

운 단어 등을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조사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2주간 각 교실에서 실시하였다. 학

급별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검사방법 

및 유의사항을 설명한 후, 질문지를 배포하였

다. 먼저 대상 아동들에게 시험이 아니라고 

일러주면서 검사의 취지와 진행방법을 설명하

였다. 그 뒤 학교생활적응, 부모-자녀관계, 자

아강도, 자기조절학습능력 순으로 질문지 조

사를 차례로 실시하였다. 검사문항을 조용히 

묵독하게 한 후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일치하

는 보기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예비조사 시에 

조사되었던 이해가 어려운 문항, 문항 내용에

서 의미가 모호한 문항 부분은 부연설명을 하

였다. 검사 소요시간은 학교생활적응 약 15분, 

부모-자녀관계 약 10분, 자아강도 약 10분, 자

기조절학습능력 약 10분으로, 개인차에 따라 

전체 약 40-50분 정도 소요되었다. 질문지 회

수 시 누락되거나 중복 체크된 문항이 없는지 

파악하여 누락, 중복된 답변이 없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개인정보 누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름이나 개인적 정보를 제외하고 학생들의 

세 가지 검사결과의 일치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 번호와 이에 해당하는 점수만을 수집하

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42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4. 자료 분석

SPSS 21.0, AMOS 21.0 프로그램으로 빈도

분석,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다변량

정규분포성에 대한 가정여부와 변인 간 유의

한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변인별 왜도와 

첨도 및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다변량정규분포성과 변인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

로 2단계 접근법에 따라 1단계로 변인 간의 

측정모형 적합도 검증과 구성개념신뢰도 및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 실시 전 각 변인들

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

구 및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한 연구모형

들을 설정한 후, 최종모형을 도출하기 위하

여 nest-nested 모델비교를 χ2 차이검증을 실시

하였다. 2단계로 최종모형의 구조모형 검증

을 실시하여 경로계수의 직, 간접 효과를 분

석하였다. 추가적으로 부모자녀관계와 학업

성취 관계에서 자아강도, 학교생활적응, 자

기조절학습능력의 전체간접효과 유의성 검

증을 위해 AMOS를 이용한 bootstrapping과 

다중매개모형의 개별간접효과 유의성을 검

증을 위해 Mplus 7.0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

상변인(phantom variable)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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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기초통계 및 변인 간 상관관계 검증

표 3에 따르면 하위 요인 수준에서 측정변

수들의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는 왜도와 첨

도 결과는 양호하게 나타났다. 변인 간 상관

은 r = .73(p < .001)에서부터 r = .10(p < 

.05)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관계와 학업성취(r =.13, p < .01～r =.22, p < 

.001), 자아강도와 학업성취(r = .13, p < .01～

r = .23, p < .001),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성취(r 

=.10, p < .05～r = .30, p < .001), 자기조절

학습능력과 학업성취(r = .23～.39, p < .001) 

간에 모두 정적 상관이 있었다. 자아강도와 

학교생활적응(r = .35～.69, p < .001), 자아강

도와 자기조절학습능력(r = .30～.42, p < 

.001), 학교생활적응과 자기조절학습능력(r = 

.37～.58, p < .001) 간에는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가장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인 변인들은 자아강도

와 학교생활적응 간이었다.

학업성취와 각 변인의 모든 하위요인 간에

도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r = .10, p < 

.05～r = .39, p < .001). 학업성취와 부모자녀

관계의 친밀․지지(r = .15, p < .01～r = .22, 

p < .001), 자아강도의 사회성(r = .15, p < 

.01～r = .23, p < .001), 학교생활적응의 학교

친구(r = .23～.30, p < .001), 자기조절학습능

력의 인지조절(r = .33～.39, p < .001)간에 더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학업성취와 가장 높

은 상관을 보인 변인은 동기조절(r = .33～.39, 

p < .001)이었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이 부모자녀관계

가 긍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자아강도가 강하

고, 자아강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며,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을수록 자기조절학

습능력이 뛰어나며,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을

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정규분포를 알

아보기 위하여 첨도와 왜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측정변인들의 왜도는 3.0이하이고 첨도

는 7.0이하의 기준으로 나타나, 다변량정규분

포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문수백, 2009). 

따라서 이 자료는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분

석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ML 

(maximum likelihood)의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2.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1) 측정모형 적합도 및 수렴-판별타당도 검증

이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의 구성개념이 적

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Kline(2011)이 제안한 

2단계 접근법에 따라 구조모형의 경로를 탐색

하기에 앞서,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모형의 적합도 및 수렴-변별 타당도를 검

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측정모형적합도 지

수는 CFI = .95, TLI = .93, NFI = .92, SRMR 

= .05, RMSEA = .07으로 나타나, Hu와 Bentler 

(1999)의 측정모형적합도 권장지수에 따라 이 

연구의 측정모형은 구조모형을 분석하기에 적

합하였다.

수렴타당도는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이 학

교교사 .67, 국어성적 .65, 수학성적 .68을 제외

하고 모두 0.7이상이고(p < .001), 구성개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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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도(C.R)는 .80～.89로 0.7보다 크고, 평균분산

추출(AVE)도 .55～.69로 0.5보다 커서 좋은 신

뢰성을 보이고 있다. 판별타당도 검증을 통해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표 3의 분

석 결과 각 구성개념의 평균분산추출 값이 상

관계수 제곱보다 상회하였으므로 판별타당성 

역시 검증할 수 있었다.

2) 모형비교 및 최종모형의 채택

2단계 구조회귀모형 검증에 앞서 연구자

가 상정한 4가지 연구모형들 중 가장 좋은 

최종모형을 채택하기 위하여 모형비교(model 

comparison)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가 도출한 4가지 모형들이 동

일한 측정변수와 동일한 잠재변수를 가지고 

있으며 경로의 수가 다른 모형 간 비교를 통

해 통계적으로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구조

방정식 분석에서 χ2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으면 매우 적합한 모형이지만, χ2 값은 

표본 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χ2 값이 통계적으

parameter 표준화된 계수 C.R. AVE 상관계수(제곱)

부모자녀관계 

(A)
→

친밀․지지 .87***(.75)
.80 .66

A & B = .70(.49)

A & C = .68(.46)

A & D = .54(.29)

A & E = .23(.06)

B & C = .81(.66)

B & D = .54(.29)

B & E = .24(.06)

C & D = .72(.52)

C & E = .35(.13)

D & E = .46(.21)

허용․지원 .76***(.57)

자아강도

(B)
→

유능성 .82***(.66)

.89 .67
주도성 .84***(.71)

탄력성 .78***(.62)

사회성 .83***(.69)

학교생활적응

(C)
→

학교공부 .77***(.59)

.83 .55
학교친구 .72***(.52)

학교교사 .67***(.45)

학교생활 .79***(.63)

자기조절

학습능력

(D)

→

인지조절 .83***(.68)

.87 .69동기조절 .89***(.78)

행동조절 .78***(.61)

학업성취

(E)
→

국어성적 .65***(.42)

.84 .57
수학성적 .68***(.46)

사회성적 .83***(.69)

과학성적 .85***(.72)

주. χ2 = 335.36(p < .001), RMSEA = .07, CFI = .95, TLI = .93, NFI = .92, SRMR = .05
***p < .001.

표 4. 측정모델 적합도 및 수렴-판별 타당도 검증 결과 (N =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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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하더라도 CFI, TLI, NFI가 .90이상이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가 .08보다 

작으면 양호한 모형으로 해석한다고 하였다

(MacCallum, Browne, & Sugawara, 1996). 이 연구

에서 대표적인 적합도지수인 CFI, TLI, NFI가 

모두 .90보다 높게 나타났고, RMSEA는 .07, 

SRMR은 .05로 4가지 모형 모두 수용 가능한 

모형적합도가 나타났으므로, 4가지 모형비교

를 통하여 최종모형을 채택하기 위하여 χ2 차

이검증을 실시하였다. χ2 차이검증(squential 

chi-square difference test, SCDT)이란 자유도의 

변화에 따른 χ2 값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지 평가하는 것으로, 간명성을 나타내는 ‘자

유도 손실’에 따라서 설명력을 나타내는 χ2 

가 유의하게 감소’ 하였는가를 검증하는 방법

이며, 이것은 모형이 개선되는 것을 말한다. 

자유도는 모형이 간명도를 나타내주기 때문

에 자유도가 큰 모형이 훨씬 더 간명하다. 따

라서 자유도 상실(모수의 추가)에도 불구하고 

모형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지 않았다면 자유도가 더 큰 모형을 선택

해야 한다.

이 연구의 가설모형 1은 χ2 = 335.36, df = 

109, 가설모형 2의 χ2 = 336.03, df = 112, 가

설모형 3의 χ2 = 339.63, df = 113, 가설모형 

4의 χ2 = 341.24, df = 114 로 χ2 값을 모형별

로 비교한 결과, 가설모형 1의 χ2 값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가설모형 2, 3, 4의 비교에서 

χ2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모형 개선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설모

형 2, 3, 4의 χ2 을 상호 비교한 결과, 3가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df 값이 가장 큰 

가설모형 4가 가장 간명한 모형으로 판단되어 

최종모형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최종모형 그

림 5는 긍정적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자아강

도와 학교생활적응을 가늠하는 변수로써 아동

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생활적응은 학업 동기와 성취 목표를 고

양시켜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학업에 참여하

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끌어낼 것이고, 자기

χ2 df CFI TLI NFI SRMR RMSEA

Model 1 335.36 109 .95 .93 .92 .05 .07

Model 2 336.03 112 .95 .93 .92 .05 .07

Model 3 339.63 113 .95 .93 .92 .05 .07

Model 4 341.24 114 .94 .93 .92 .05 .07

SCDT

Model 1 vs Model 2 : △χ2 = 0.67, △df = 3,  p = 0.8802

Model 1 vs Model 3 : △χ2 = 4.27, △df = 4,  p = 0.3711

Model 1 vs Model 4 : △χ2 = 5.88, △df = 5,  p = 0.3179

Model 2 vs Model 3 : △χ2 = 3.59, △df = 1,  p = 0.0579

Model 2 vs Model 4 : △χ2 = 5.21, △df = 2,  p = 0.0738

Model 3 vs Model 4 : △χ2 = 1.62, △df = 1,  p = 0.2038

표 5. 모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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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학습능력은 학업성취에 직접적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로 연구모형을 설정한 것이

다.

3) 최종모형의 검증

가설에 따라 설정된 연구모형들 중 모수치 

추정한 결과와 표준화 회귀계수로 구성된 최

종모형의 각 변인들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그림 6에 제시하였다. 구조회귀모형의 

모든 적합도 지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인 간 관계에서의 설명력을 나

타내는 R2(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살펴보

면, 긍정적 부모자녀관계는 자아강도를 49.3% 

설명하며, 학교생활적응은 67.2%, 자기조절학

습능력은 51.3%, 학업성취도는 21.5%의 설명

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자녀관계가 자아강도,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학업 성적에 주는 

직, 간접 효과와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그림 6과 같다. 학업성취에 총 효과가 가

장 큰 변인은 자기조절학습능력(β = .46, p < 

.001)이고, 그 다음 학교생활적응(β = .33, p < 

.01), 부모자녀관계(β = .23, p < .01), 자아강

도(β = .21, p < .001)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

조절학습능력에 총 효과가 가장 큰 변인은 학

그림 5. 최종 채택 모형

Parameter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모자녀관계 →

자아강도 .70*** - .70**

학교생활적응 .25*** .44** .69**

자기조절학습능력 - .49** .49**

학업성취 - .23** .23**

자아강도 →

학교생활적응 .63*** - .63**

자기조절학습능력 - .45** .45**

학업성취 - .21** .21**

학교생활적응 →
자기조절학습능력 .72*** - .72**

학업성취 - .33** .33**

자기조절학습능력 → 학업성취 .46*** - .46**

주 1. SMC: 자아강도 = .49, 학교생활적응 = .67, 자기조절학습능력 = .51, 학업성취 = .22

주 2. χ2 = 341.24(p < .001), RMSEA = .07, CFI = .94, TLI = .93, NFI = .92, SRMR = .05
**p < .01. ***p < .001.

표 6. 모델 적합도 및 주요 변인들 간의 경로 분석 결과 (N =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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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생활적응(β = .72, p < .001)이며, 그 다음으

로 부모자녀관계(β = .49, p < .01), 자아강도

(β = .45, p < .01)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

에 직접 효과가 있는 변인은 자기조절학습능

력((β = .46, p < .001)이며, 자기조절학습능력

에 직접효과가 있는 변인은 학교생활적응(β 

= .72, p < .001), 학교생활에 직접 효과가 가

장 큰 변인은 자아강도(β = .63, p < .001)이

며, 그 다음이 부모자녀관계(β = .25, p < 

.001)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관계는 자녀의 자

아강도에 직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 .70, p < .001). 

이를 정리하면 첫째, 초등학생의 부모자녀

관계는 자아강도, 학교생활적응 간에 유의한 

경로가 발견되었다. 즉,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

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아강도가 강하

고,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초등학생의 자아강도가 강할수록 학

교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

째,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을수

록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넷째, 초등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좋

을수록 학업성취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고학년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초등학생의 자아강도가 높고 학

교생활적응을 잘하며, 초등학생의 자아강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 학교생활적응을 잘할수록 자

기조절학습능력이 우수하며, 자기조절학습능

력은 학업성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잠재변인의 간접적인 영향을 

그림 6. 최종모형의 경로 분석 결과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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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초등학생의 부모자녀관계는 학교생

활적응(β = .44, p < .001), 부모자녀관계와 자

기조절학습능력(β = .49, p < .01), 학업성취 

간(β = .23, p < .01)에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등학생의 자아강도

는 자기조절학습능력(β = .45, p < .01)과 학

업성취(β = .21, p < .01), 학교생활적응과 학

업성취(β = .21, p < .01)에 유의한 간접효과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모자녀관계

는 자아강도와 학교생활적응, 자기조절학습능

력을 거쳐 학업성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부모자녀관계는 

학교생활적응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 부모자녀관계가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학업성취 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자아강도와 학교

생활적응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추가적으로 다중매개모형의 개별 간접효과

에 대한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Mplus 7.0 

프로그램을 이용한 Phantom 변수를 사용한 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bootstrapping

을 이용해 추정한 95% 신뢰구간(CI; confidence 

intervals)에서 2,000회 반복 추출한 표본으로부

터 간접효과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도출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와 

학업성취도 간에는 부모자녀관계가 학교생활

적응,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매개한 학업성취에 

미치는 간접효과(B = .85, p < .05)가 나타났

고, 자아강도, 학교생활적응, 자기조절학습능

력을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간접효과(B 

= 1.81, p < .05)가 나타났다. 간접효과에 따

른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두 경로가 모두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유

의한 경로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 관계성

간접경로 B
95% CI

lower 2.5% upper 2.5%

부모자녀관계 → 학교생활적응 → 자기조절학습능력 →

학업성취 (A)
.85* .27 1.79

부모자녀관계 → 자아강도 → 학교생활적응 →

자기조절학습능력 → 학업성취 (B)
1.81* .94 3.26

Contrast (A-B)

Contrast (B-A)

-.96

.96

-2.46

.00

-.17

2.46

주. 95% 신뢰구간 안에 0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면 추정값이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표시하였음.
*p < .05.

표 7. 개별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N =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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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최적의 모형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

으로 각 변인들이 초등학생의 학업성취에 미

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와 이론

들을 토대로 각 예측변인들과 학업성취 간의 

네 가지 구조적 모형을 설정하여 모델비교를 

통해 최적 모형을 채택하였다. 최종모형의 적

합성을 검증하고 더불어 각 예측변인들의 직, 

간접적인 영향력과 간접효과의 유의미성을 분

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관계, 자아강도, 학교생활적

응, 자기조절학습능력, 학업성취 간에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그 중 학업성

취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인 변인은 

자기조절학습능력이었으며, 자기조절학습능력

은 학교생활적응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하위

요인 수준에서 살펴보면, 자기조절학습능력 

중 숙달목적지향성, 자아효능감, 성취가치를 

포함한 동기조절이 학업성취와 더 높은 상관

을 보였다. 이는 초등학교시기에 인지적 전략

보다는 동기적 요인이 더 중요함을 보여준다. 

학교생활적응 요인 중 학업유능감과 학업에 

대한 가치가 더 높은 상관을 보인 결과도 같

은 맥락이다. 다음으로, 학업성취와 부모자녀

관계 간에 친밀․지지와 허용․지원 모두 높

은 상관을 보였지만 그 중 아동이 원하는 것

을 부모가 잘 공급해주고 아동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보다 애정

표현, 친밀한 행동, 언어적 소통 및 교류방식 

등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친밀․지지가 더 높

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자녀관계에서 정

서적 지지의 중요성을 보여준 결과이다. 결론

적으로 상관 분석 결과는 초등학교시기의 학

업성취를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전략이나 기능, 

지적 잠재력보다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긍

정적 자아개념, 학습가치에 대한 인식, 동기부

여 등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둘째, 네 가지 가설모형을 비교한 결과, 초

등학교 고학년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는 학

교생활적응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매개로 학

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자아강도와 학

교생활적응, 자기조절학습능력을 거쳐 간접적

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자아강

도는 학교생활적응,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매개

로 학업성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학

교생활적응은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매개로 학

업성취에 영향을 미쳤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직접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설정되었다. 선행연구

들은 학교생활적응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성미향, 2006), 학업성취가 학교생활적응에 미

치는 영향(신재철, 1995; 임경혁, 1994), 그리고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성취 간의 상호 관련성

(조한익, 2012)을 모두 보여준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설정에 

따라 초점을 달리 했고, 두 변인 간의 단순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라는 분석의 틀에 머무른 

데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이라는 매개변인을 찾아낸 

의미를 갖는다. 또한 박현정(2005)은 자기조절

학습능력이 학업성취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보고한 반면, 이지혜(2010)는 자기조절학습능

력이 성격유형, 인지적 전략, 학습몰입 등과 

같은 변인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소연희(2011)는 직, 간

접적 영향을 모두 발견하여 두 변인 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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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논란이 있었다.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학

업성취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 세밀한 모형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부모자녀관계, 자아강도, 학교생활적

응, 자기조절학습능력은 모두 직, 간접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

다. 그 중에서 특히 인지적 변인인 자기조절

학습능력은 학업성취에 직접적이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자녀

관계, 자아강도, 학교생활적응의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초등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학

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들(문병상, 2009; 양애경, 조호제, 2010; 정미경, 

2008)과 일치한다. 다음으로 학업성취에 간접

적 영향을 주는 변인은 영향력 순으로 학교생

활적응, 부모자녀관계, 자아강도 순으로 나타

났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얻을 수 있는 교

육적, 양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

기조절학습능력은 그 자체로 학업성취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은 물론, 환경적(관계적) 자원인 

부모자녀관계와 심리적 자원인 자아강도, 사

회적 자원인 학교생활적응의 영향을 받아 학

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

행한다. 사교육 확대로 인한 경제적, 관계적, 

정서적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무조건적

인 입력만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내용

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아동 자신

의 태도가 중요함을 엿볼 수 있는 결과이다. 

이에 따라,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자체를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제기된

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아동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자기조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활동의 개발이나 효과 검증,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을 통한 학업성취를 검증

하였으나 앞으로는 아동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지하는 본질적 요인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아동 개인의 내면적 요인

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한 가정과 학교 내의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의 중요성과 

역할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는 자아

강도, 학교생활적응, 자기조절학습능력 또는 

학교생활적응,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매개로 간

접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었다. 이 결과

는 아동의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에

서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적 개입 방안

보다 아동과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에 있

는 부모자녀관계에서부터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적절한 

관심과 제재, 그리고 애정 어린 태도로써 대

하고, 언어적 소통방식과 교류방식, 정서적 지

지 등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노

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더 나아가 부모

자녀관계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강도

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학업

성취라는 목표를 떠나서 바라볼 만한 부분이

다. 온 사회가 학업적 성과만을 추구하기보다

는 아동의 안녕과 주관적 행복감에 관심을 기

울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가정에서 부모

가 자녀를 지지해주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

하는 것이 아동의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교

사, 또래, 학교규칙, 학교생활 측면에서 잘 적

응하는 것, 그리고 학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 

동기를 가지고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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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분석하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부모자녀관계와 한국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연구(박영신, 김의철, 2009)에서도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자녀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가운데, 특히 어린 초등학생이 그

에 더 민감함을 보여준 바 있다. 즉, 원만한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삶 전반을 좌우하는 

뿌리이자 기둥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이 연구를 통해 부모자녀관계가 아동

의 자아강도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 영향을 

주고 학교생활적응은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매

개하여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부모의 역할이 아동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성취를 예측하

는 변수로써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생활적응은 학업 동기와 성취 목

표를 고양시켜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업에 

참여하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이끌어 내었다. 

이와 같이 부모자녀와의 긍정적 상호작용과정

에서 형성된 긍정된 자아는 결국 학교생활적

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의 

부재나 저소득층 가정 아동, 한부모 가정 아

동 등 빈곤가정이나 결손가정의 아동에게 부

모의 역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부모세대의 빈곤과 결손이 자녀세대로 연결되

는 것을 예방하고자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을 포함한 학교에

서의 사회복지적 교육프로그램의 주요한 개입 

영역은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향상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개입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학령기의 학업성취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시점에서, 발달적 과도기에 있는 초등

학교 4, 5, 6학년 아동의 학업성취를 살펴보았

다는 의의를 갖는다. 또한 이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환경적, 심리적, 사회

적, 인지적 측면에서 고르게 포함하여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최적의 모형을 찾아낸 점도 중요하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지닌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의 방안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

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학년 간

의 차이는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급

속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학년 간 

변인의 차이 또는 변인 간 구조적 관계의 차

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다집단 차이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

러 연구방법론의 마련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

년생들을 조사할 수 있다면 발달 연구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며, 고학년이 중․고생이 될 

때까지의 종단적 연구도 가치 있을 것으로 본

다. 둘째, 이 연구는 초등학교 한 곳에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것은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에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여러 학교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확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

째, 이 연구는 주양육자를 부모로 하여 부모

자녀관계와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후 상대적으로 소외된 한부모가정, 조손가

정, 소년소녀 가장의 사회적 지지와 학업성취 

간의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부모의 정서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자아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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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적응, 자기조절학습능력을 거쳐 학업

성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의미 있는 요

인이다. 따라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역할훈련 및 자녀와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가정과 교육현장에서는 

아동의 학업성취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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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ent-Child Relationship, Ego Strength, School Adaptati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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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rive the fa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o establish an optimal model among those variables. We compared the fit of four hypothesized 

models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426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rade 

4, 5 and 6. Their academic achievement was evaluated with their final exams. In addition, their 

parent-child relationship, ego strength, school adapt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were measured 

using the questionnair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ore parents supported their 

child, the higher child's ego strength, school adaptati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achievement. Second, the stronger the child's ego, the higher their school adaptati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achievement level. Third, the better the child adapts to school, the better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achievement. Fourth, all the paths among the research model 

in which a parent-child relationship was a predictor, such as the child's ego strength, school adapt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were mediators. Their academic achievement was significant, with a high 

goodness of fit. Parental support is a very significant factor affecting children's ego strength, school 

adaptati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achiev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a program that promotes parent-child relationships.

Keywords: parent-child relationship, ego strength, school adaptati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cademic achievement, 

structural relationship


